
지스트, ‘털보관장’ 초청 <과학자의 대화법> 특강 

-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 前국립과천과학관장 초청 
- 학사과정 신입생들 위한 올바른 과학자로서의 소양 함양

▲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관장 (前 국립과천과학관장)이 ‘과학자의 대화법’을 주제로 지스트 

학사과정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는 ‘털보관장’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인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관장 (前국립과천과학관장)을 초청해 

‘과학자의 대화법’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 관장은 교양 과학서 및 강연 등을 통해 난해한 과학을 쉽게 설명하며 과학 대중

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특강은 지난 23일(목)에 ‘우주환경활용 의생명과학기반기술연구 융합클러스터 

(클러스터장 생명과학부 조경래 교수)’의 주최로 진행됐다.

누리‧다누리호 발사가 성공하고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올해 개청하는 등 본격

적인 우주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스트 학사과정 신입생들을 대상으

로 한 특강으로, 리버럴아츠교육*을 통해 과학자로서의 논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과

학적인 사고력을 함께 기르고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 관장은 <과학자의 대화법: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결 과정을 통하여>를 주제로, ‘과

학이 쉬운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여 ‘과학자들은 모두 실험한다고 생각하는 통념’에



서 벗어나 ‘과학이란 여러 명의 의견이 쌓이는 것’으로 ‘부단히 의심하면서 잠정적

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천동설과 지동설을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과학자들

에게 필수적인 덕목인 ‘대화의 중요성’과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이 없는지를 정량적 

데이터로 확인하는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많은 공감과 호

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을 준비한 조경래 교수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짝 열린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의 과학자들인 지스트 학사과정 새내기 학생들이 과학자로서의 소양

을 가꾸고 기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이정모 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특강 

중 소개된 말씀처럼 겸손과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성숙한 과학자로 성장해

나갈 지스트 학생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환경활용 의생명과학기반기술 연구융합클러스터는 지스트 생명의과학융합연

구소 (소장 박지용)를 중심으로 유인 우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미세중력‧우주방

사선 노출 등 우주환경에 대한 생명의과학 대응전략 기반기술 플랫폼 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며, 특히 STEM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차세대 우주연구인력 개발 프로

토콜 기획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 리버럴아츠 교육: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예술분야 등 기초학문을 중시하며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하고, 폭넓은 독서와 글쓰기로 표현능력을 계발하며 수학‧과학뿐 아니라 역사·문학·철학 
등 문과 과목에서도 연구조사 방법론을 적용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며 비판적 사고력
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 방식이다. 예를 들어 문학‧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의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 의도나 시대 상황 등을 조사하며 독자적 관점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과학적인 사고력과 논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게 한다.

   * STEM 교육: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 교육으
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